
6-1 동서양의 직업 윤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승월 편집

- 1 -

[25 (3월)교육청 9번]

1. 9. 갑,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

[3점]1)

: 신은 모든 사람이 모든 행위에서 각자 자신의 소명(召命)에 관심을 

둘 것을 요구한다. 이것은 우리가 생각 없이 인생을 방탕하게 살지 

않도록 지정해 주신 초소와 같다.

을: 사람의 성(性)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여 기준과 한계가 없으

면 사람들은 서로 다투게 된다. 이에 선왕(先王)은 예의를 제정하

여 경계를 정하고 각자 바라는 것을 충족하게 하였다.

① 갑: 직업은 원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다.
② 갑: 각자의 직업 노동은 신의 부름에 따른 자기 몫의 일이다.
③ 을: 타고난 본성을 함양할 때 구성원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다.
④ 을: 백성이 직분에 차이를 두지 않아야만 천하가 태평해진다.
⑤ 갑과 을: 직업 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적 안정의 실현이다.

[25년(5월)교육청 7번]

2.   7. ,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에서 고른 것

은?2)

 
갑: 마음을 쓰는 사람[勞心者]은 남을 다스리며, 몸을 쓰는 사람[勞力

者]은 남의 다스림을 받는다. 다스리는 자의 세 가지 보배는 토지, 

백성, 훌륭한 정치이다. 만약 재물을 보배로 여기는 통치자가 있다

면, 그는 반드시 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.

을: 백성은 제 피땀으로 얻은 것을 스스로 쓰니 하늘이 너그럽게 봐주

겠지만, 목민관은 백성의 피땀을 녹봉으로 받아 쓰니 하늘이 그의 

허물을 경계함은 엄중할 것이다. 목민관은 항시 백성을 편안히 할 

방도를 지성(至誠)으로 헤아려야 한다

< 보 기 >
ㄱ. 갑: 통치자는 백성의 모범이므로 모든 일에 탁월해야 한다.

ㄴ. 을: 목민관은 자신의 공무(公務)상 잘못에 대해 관대해야 한다.

ㄷ. 갑과 을: 공직자는 백성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.

ㄹ. 갑과 을: 공직자가 사욕(私欲)을 탐하면 민심을 잃을 수 있다.

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[26년(6월)평가원 2번]

3.  2. ,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에서 있는 대로 

고른 것은?  3)

갑: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으니, 이 마음이 곧 인(仁)

의 단(端)이다. 따라서 화살 만드는 사람도 어질다. 하지만 화살 

만드는 사람은 그 화살로 사람을 해치는 데 관심을 갖게 되니, 직

업은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.

을: 선왕(先王)은 혼란을 싫어해 예의(禮義)를 만들어 귀함과 천함에 

차등을 두었다. 예의란 다스림의 시작이다. 농부는 농부답고, 선비

는 선비다우며, 기술자는 기술자답고, 상인은 상인다운 것도 하나

의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.

< 보 기 >
ㄱ. 갑: 항산(恒産) 없이 항심(恒心)을 유지할 수 있는 자는 없다.

ㄴ. 을: 예의에 따라 직분에 충실하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.

ㄷ. 을: 도(道)에 정통한 군주가 모든 직업에 능숙할 필요는 없다.

ㄹ. 갑과 을: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분업이 필요하다.

 ①ㄱ, ㄴ②ㄱ, ㄷ③ㄷ, ㄹ④ㄱ, ㄴ, ㄹ⑤ㄴ, ㄷ, ㄹ

[25년(7월)교육청 18번]

4. 18. 갑,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4)

갑:어떤 사람은 마음을 쓰고, 어떤 사람은 힘을 쓴다. 마음을 쓰는 사

람[勞心者]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, 힘을 쓰는 사람[勞力者]은 다

른 사람에게서 다스림을 받게 된다.

을:선왕은 예(禮)를 제정하여 지혜로움과 어리석음, 능하고 무능한 것

을 분별했다. 이후 사람마다 각기 그 일을 맡기고 마땅한 곳을 차

지하게 한 뒤, 녹(祿)의 많고 적음을 정했다.

① 갑: 분업을 통한 생산물의 교환이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. 

② 갑: 백성의 항산(恒産) 보장을 정치의 궁극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. 

③ 을: 예를 통해 본성을 회복하여 사회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. 

④ 을: 타고난 자질의 차이만으로 군자와 소인 간의 우열이 결정된다. 

⑤ 갑과 을: 각자의 직분을 능력이 아닌 신분에 따라 부여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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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노동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해 낸다. 자

본주의에서 노동자가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할수록 노동자가 소유할 

수 있는 것은 그만큼 적어진다.

을: 세력과 지위가 같은 이들이 바라는 것과 싫어하는 것도 같으면 물

건이 충분하지 않기에 다투게 된다. 이에 선왕은 예(禮)로써 경계

를 세우고 욕망을 조절해 주었다.

[25 (10월)교육청 7번]

5. 7. ,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5)

갑: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부를 생산할수록 더 가난해지고, 상품을 많

이 만들수록 자신은 더 값싼 상품이 된다. 소외된 노동은 인간으로

부터 그의 본질을 소외시킨다.

을: 국가 안의 성향이 다른 세 계층이 저마다 제 일을 한다면 올바른 

국가가 되는 것처럼, 개인의 영혼 안에 있는 부분들이 각자 제 일

을 한다면 올바른 사람이 된다.

① 갑: 생산 수단의 공유는 노동의 본질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.

② 갑: 진정한 노동은 노동자 자신을 상품으로 인식하게 만든다.

③ 을: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.

④ 을: 정의로운 국가에서 서로 다른 계층 간의 간섭은 허용된다.

⑤ 갑과 을: 계층 간 역할 교환 없이는 이상 사회가 실현될 수 없다

[26년 수능 8번]

6. 8. 갑,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6)

갑: 신은 사람마다 주어진 적절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

각기 다른 삶의 양태를 소명이라 이름하셨다. 그래서 다스리는 사

람은 자기 직분을 더 의욕적으로 수행할 것이며, 가정의 가장도 자

기 의무를 다할 것이다.

을: 군주가 예의를 숭상하고 법도를 이루면 나라의 표준이 있게 된다. 

그런 후 사람들의 직분을 분명히 나누고, 하는 일에 질서를 마련하

며, 재능과 기술을 따져 능력 있는 이에게 관직을 주면 잘 다스려

지지 않을 수가 없다.

① 갑: 직업적 성공은 선행에 대한 공로를 신에게 인정받은 은총이다.

② 갑: 소명으로 주어진 직업 중 고귀하지 않은 직업은 있을 수 없다.

③ 을: 군자와 소인은 그 본성이 다르기에 직업에 차별이 있어야 한다.

④ 을: 직업은 재능에 따라 정해지므로 공적을 따져 보상해서는 안 된다.

⑤ 갑과 을: 각자의 직업은 천직(天職)이기에 개인의 의지로 바꿀 수 없

다.

[26년(3월)교육청 7번]

7. 7. 갑,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7)

① 갑: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강제된 노동으로 인해 소외된다.

② 갑: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 분업이 금지된다.

③ 을: 인간은 타고난 본성을 함양해야 직분에 충실할 수 있다.

④ 을: 직업은 백성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.

⑤ 갑과 을: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인위적 기준이 존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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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
정답 2

9. [출제 의도] 직업 윤리에 대한 칼뱅과 순자의 입장을 비교한다.
갑은 칼뱅, 을은 순자이다. 칼뱅은 직업 노동은 신의 부르심, 즉 소
명으로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행해진다고 보았다.

2) 

7. [ ] 직업 윤리에 대한 맹자와 정약용의 입장 비교하기

정답 5

갑은 맹자, 을은 정약용이다. 맹자는 사회적 분업의 필요성을 강조
하여 통치자와 백성이 각자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았다. 
정약용은 목민관이 항상 백성을 편안히 할 방법을 지극한 정성으로 
강구해야 한다고 보았다. 한편 맹자와 정약용은 모두 공직자가 백성
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힘써야 하며, 사욕(私欲)을 탐하면 민심을 
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. 

3) 
1. 맹자와 순자의 직업관 비교

정답 해설 : 갑은 맹자, 을은 순자이다. ㄴ. 순자는 각자가 예의에 
따라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구성원들이 욕
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다. ㄷ.순자는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
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게 하는 예(禮)에 따를 것을강조하며, 도
(道)에 정통한 군주가 모든 직업에 능숙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
다. ㄹ.맹자와 순자는 모두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분업이 
필요하다고 보았다.
정답 ⑤
[오답피하기]
ㄱ. 맹자는 백성은 항산(恒産) 없이 항심(恒心)을 유지할 수 없다고 
보았으나, 선비는항산 없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.

4) 
18. [출제의도] 맹자와 순자의 직업관 비교하기     정답 ①
갑은 맹자, 을은 순자이다. 맹자는 분업을 통한 직업 간 생산물의 
교환이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. 순자는 예(禮)를 
통해 사회적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. 

5) 
7. [출제의도] 직업 윤리에 대한 마르크스와 플라톤의 입장을 비교한
다.[정답] ①
갑은 마르크스, 을은 플라톤이다. 마르크스는 공산 사회에서 노동의 
본질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.

6) 
8. 직업관에 대한 칼뱅과 순자의 입장 비교
정답 해설 : 갑은 칼뱅, 을은 순자이다. 칼뱅은 직업은 신의 부르심, 

즉 소명(召命)이며, 세상 사람들이 천하다고 여기는 직업이라고 해도 
소명으로 주어진 직업은 모두신이 보기에 고귀하다고 보았다. 정답 
②
[오답피하기]
① 칼뱅은 직업적 성공은 신의 은총이라고 보았지만, 그러한 은총이 
선행에 대한 공로를 신이 인정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다.
③ 순자는 군자의 본성과 소인의 본성은 모두 악하다고 보았다.
④ 순자는 재능과 기술을 따져 능력 있는 사람에게 벼슬을 주어야 
하며 공적을 따져보상해야 한다고 보았다.
⑤ 순자는 직업은 하늘이 아니라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
역할을 분담하게하는 예(禮)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보았다.

7) 
7. [출제의도] 직업 윤리에 대한 마르크스와 순자의 입장을 비교한
다.  [정답 ①]
갑은 마르크스, 을은 순자이다.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분업화된 노
동이 인간 소외를 발생시킨다고 보았다.


